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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 위해 현장 점검
- 외벽탈락·담장붕괴 사고 현장 찾아 신속한 피해 복구 주문 -

- 사고 재발 방지, 저지대 취약지역 등 안전 조치에 만전 당부 -

인천광역시는 7월 18일 유정복 시장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긴급 점

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천, 강화, 옹진 지역에는 한때 호

우경보가 발효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3일부터 사흘간 

공가 및 담장 붕괴, 토사유출, 침수 등 소방본부 피해접수 53건, 군·

구 피해접수 21건 등 총 7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 접수된 피해 

상황은 모두 복구한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십정동 건물 외벽탈락 사고 복구 현장과 구월동 

빌라 담장 붕괴 현장을 각각 찾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강력하

게 주문했다.

십정동 건물 외벽탈락 사고는 지난 15일 발생했다. 이 건물에는 현재 

거주자는 없으나, 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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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접수 후 외벽 지지대를 긴급 설치했다. 또 지난 14일 발생한 구월

동 빌라 담장 붕괴 사고 현장은 통제 휀스와 안전띠를 설치하고, 잔

해물을 우선 제거한 상태다. 

현장을 방문한 유정복 시장은 “외벽 등 붕괴 원인을 파악해 주민들

이 불안하지 않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을 신속히 

복구해달라”고 주문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시

설물 등 붕괴 우려가 높아진 만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신고한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지

시했다.

이어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는 걸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상습 취약지구, 시설물 안전기준 이하 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해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군·구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산사태·비탈면 등 

위험지역 398개소 긴급점검하는 등 예찰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tv.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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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